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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는 지도자의 마음과 머리, 그리고 손 

만약 여러분이 복잡하고 급변하는 이 시대의 지도자라면, 효과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적절하고 탁월한 역할 모델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벽하고 적절한 리더십의 진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효과적 리더십을 완벽하게 가르치고 실천하신 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리더십의 모범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이었지만,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도덕적 인격과 건전한 방법, 지속적 행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은 얼마나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닮아가고자 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음 – 리더십 인격       

예수님은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막 10:43~44)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도자가 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도자의 자질로서 인격, 즉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초점을 두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만, 결국 지도자의 참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란 존재의 핵심이 담긴 곳으로, 진정한 행동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섬겼습니까? 여러분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바라며, 그들을 성장과 발전을 보며 기뻐했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며 그들의 요구를 사랑으로 도와주고자 했습니까? 지도자로서의 여러분의 모든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며 여러분의 인격임을 잊지 마십시오. 

머리 – 리더십 방법론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릴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눅 5:5)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며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위대한 선생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제 일에 대해 말하는군요. 물고기 잡는 것이 제 직업입니다. 선생이 저희에게 하라고 지시하는 일은 비현실적입니다. 게다가 대단히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말로는 예수님이 리더십의 모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리더십의 모델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리더의 자질을 배우기 보다는, 시중에 나온 리더십에 대한 세상의 가르침에서 리더십 방법론을 배우고자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답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큰 권위를 두고 신뢰했습니다. 우선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자 하십시오. 리더십의 방법론 역시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당신의 생각이나 다른 어떤 세상의 가르침보다 더 큰 권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손 – 리더십 행동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직접 손으로 씻기심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자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라고 말하며, 자신의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한다고 거절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베드로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지도자는 섬기는 지도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섬김의 순간이 되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라는 외침이 우리의 내면에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단호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달리 이야기 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희의 스승이라고 할 수 없단다. 너희의 스승이 될 자격이 없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지도자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까? 당신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이며,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지도자라면 마땅히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하며, 그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올 한해 지도자로서의 우리의 마음과 머리, 손이 어떤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며,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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